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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

한마디 일러줄 말이 나에게 있으니

헛된 생각 헛된 인연들을 끊을 지어다

우뚝 앉아있는 모습 더 할 일이 없어

봄이옴에어린풀잎파릇파릇돋는구나

명징하고 활달자재한 청허당 휴정

대선사의 진면목이, 선시 한 구절의

문자사리로 나투시어 이 곳 두륜산을

초록 봄빛으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고 귀을 열고 사방팔방을

둘러보니 산은 산색으로 물은 물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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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사의 탄신 492주년을 환희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뜻 깊은 날,

청허당 대선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조계종의 종지가 광휘를 발하고 있는

이 곳 대흥사에서 새삼 큰스님의 높은

지혜의 안목과 호국애민의 덕향을

헤아려 봅니다.

21세기 세계 인류문명은 모든 생명의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성찰해보면

여전히 대립과 갈등, 차별과 불화의

세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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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돈은 속도와 경쟁 속에서

무한 욕망을 축적하는 길이 행복의

성취라고 인식하는, 전도된 가치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께서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 오직

진리의 등불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허당 큰스님께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으뜸가는 저서인 선가귀감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가야할 길을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스님께서는 발심과 원력의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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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우고 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다.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을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다.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큰스님께서는, 명예를 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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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소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미망에

큰 경책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

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조계종이

올 해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도 청허당

큰스님의 중생구제의 정신을 받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아울러 큰스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할 일이요 ‘죽어 있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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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명철하게 깨닫는 힘이요, 중생들의

고뇌와 염원을 확연하게 파악하는

지혜의 언어를 말합니다. 나아가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미망과 탐욕을

깨우고 행복과 평화를 심어주는

감동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선언과 구호를

넘어 우리 시대의 이웃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보살행으로 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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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추구

하는 5대 실천으로 국민대중과 소통

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으로 말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문화창달로 말하고, 생명

생태적 삶의 실천으로 말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웃과 나눔으로 말하고,

모든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운동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결사의 실천이 바로 청허당 큰

스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의

시대적 구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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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인연한 대중여러분!

청허당 큰스님은 이미 불교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정신의 스승이며

민족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님의 선양운동은 불교계와 국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큰스님의 선양운동은

단순한 추모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스님의 선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이 마음을 밝히고 청정히 하여

행복과 평화를 구현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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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큰스님의 호국애민의 정신은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흥사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대작불사입니다. 종단도

늘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청허당 큰스님의 '돈교송'

으로 보살의 서원을 굳건하게 발원

합니다. 쉬임없는정진이곧석가모니불요

곧은 마음이 아미타불이다

밝은 마음이 문수보살이요 원력과

실천이 보현보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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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관음보살이요 보시가 대세지

보살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로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